


운전습관 바꾸면 돈 번다


기사 입력일 : 날짜를 입력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급출발, 급가속, 공회전, 과속 등을 줄이면 연료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기름값이 아침뉴스의 한 코너를 차지합니다. 요즘과 같은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운전자들에겐 기름값 변동이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처음부터 연비 등급이 우수한 차를 사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자신의 운전습관에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훨씬 많은 연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료도 절감하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운전습관을 알아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적인 운전습관

1. 규칙적인 정비습관을 갖는다. 
운전을 아무리 잘 해도 차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연료절감을 기대할 수 없다.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 또는 에어클리너 등을 주기에 맞춰 교환해 주며 타이어 공기압을 잘 관리하는 등 규칙적인 정비습관은 연료를 절약하는데 이득이 된다. 이를 위해 차계부를 작성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2. 급출발, 급가속은 금물. 
가속페달을 밟는 폭은 소모되는 연료량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부드러운 출발과 가속페달 조작이 연료소모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습관이다. 

3. 불필요한 짐은 싣지 않는다. 
차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만큼 연료소모가 많아지므로 트렁크에 불필요한 짐들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본다. 

4. 경제속도를 유지한다.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무조건 천천히 달린다고 연료를 적게 쓰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빨리 달린다고 해서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것도 아니다. 앞 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60~80km/h 정도의 경제속도로 운전하는 것이 좋다. 

5. 오토차의 경우 정지시 변속 레버를 N으로 놓는다. 
오토차에 있어 정차시 변속 레버를 중립(N)상태로 두는 것이 연료 절약에 유리하다. 엔진 공회전수는 ‘N’이든 ‘D’에서든 별차이가 없다. 그러나 변속 레버를 D에 둘 경우 자동 변속기에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같은 회전수를 유지해야 하므로 엔진 제어장치는 더 많은 연료를 분사하게 된다. 
한편 주의할 점은 신호가 갑자기 바뀔 경우, 레버를 D로 옮기면서 급하게 엑셀을 밟으면 심한 변속 충격이 발생해 변속기의 내구성을 악화시키므로 D로 옮긴 후에는 한박자 쉬었다가 출발한다. 

6. 차 외부에 장착물을 부착하지 않는다. 
자동차가 달릴 때는 차량 전면에 공기 저항이 작용한다. 속도를 높일 경우 저항은 더욱 커지는데 자동차 외부에 장착물을 붙이게 되면 차의 공기저항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보닛에 붙이는 장신구나 스키 캐리어 등 각종 부착물은 차의 공기저항을 증가시켜 연비를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므로 주의한다. 

7. 에어컨 사용을 자제한다. 
에어컨을 켜면 엔진에 걸리는 부하가 커지므로 가속이 더뎌지며 그만큼 엑셀페달을 더 밟고 주행해야 하므로 연료소모량이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창문을 열어 두고 가급적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연료 절약에 도움이 된다. 단 겨울철 히터는 연료 소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주행중 가능한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간혹 앞차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밟았다 떼었다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운전자가 있다. 그러나 페달의 불필요한 반복 조작은 연료소모와 직결되므로 브레이크를 자주 밟지 않을 수 있도록, 평소 불필요한 가속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가속페달의 조작만으로 속도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좋다. 

9. 5분 이상 정차시 시동을 끈다. 
연료절약을 위해 자주 시동을 켰다 끄는 것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차가 정지해 있을 경우에는 시동을 꺼야 연료도 절약하고 대기오염도 방지할 수 있다. 

10. 첫 시동후 엔진 공회전 상태를 오래 방치하지 않는다. 
엔진온도를 올리기 위해 시동 후 공회전상태를 오래 방치할 경우 불필요한 연료소모가 늘어난다. 겨울철이라도 시동후 30초 이상 공회전 하는 것은 삼가하며,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천천히 주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엔진온도를 올리는 것이 좋다. 
한편 시동을 걸 때 클러치를 밟아주면 연료소모량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된다. 

11. 타이어 공기압은 약간 높게 맞춘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으면 주행시 타이어 수명이 짧아지거나 자칫 파열의 우려가 있으며, 연료소모량도 크게 증가된다. 공기압이 높을수록 타이어와 접지면 사이의 마찰이 줄어 차는 가볍게 나가고 또 가볍게 가속되므로 연료 절약에 도움이 된다. 
타이어 공기압을 조금 높게 맞추는 것은 물론, 규칙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자. 

표 A. 차종별 연비 비교
	차종
	배기량
	공차중량
	변속형식
	연비
	연비등급

	BRN 1.5 디젤
	1493cc
	1148kg
	수동5단
	22.0km/L
	1등급

	ISK 1.6 디젤
	1582cc
	1321kg
	수동5단
	20.5km/L
	1등급

	ISK 1.6 디젤웨곤
	1582cc
	1367kg
	수동5단
	20.5km/L
	1등급

	CR 1.5 디젤
	1493cc
	1135kg
	수동5단
	20.1km/L
	1등급

	BRN 1.4 가솔린
	1399cc
	1073kg
	수동5단
	17.0km/L
	1등급

	ISK 1.6 디젤
	1582cc
	1328kg
	자동4단
	16.5km/L
	1등급

	TSS 2 디젤4WD
	1995cc
	1590kg
	자동6단
	16.1km/L
	1등급

	ISK 1.6 가솔린
	1591cc
	1227kg
	수동5단
	16.0km/L
	1등급

	ABT 1.6 CVVT
	1591cc
	1173kg
	자동4단
	15.8km/L
	1등급

	TSS2.0 디젤 2WD
	1995cc
	1550kg
	자동6단
	15.6km/L
	1등급

	TSS 2 디젤2WD
	1995cc
	1550kg
	자동6단
	15.4km/L
	1등급

	CR 1.6 DOHC
	1599cc
	1046kg
	수동5단
	15.3km/L
	1등급

	ABT 1.6 CVVT
	1591cc
	1191kg
	자동4단
	15.2km/L
	1등급

	ISK 1.6 가솔린
	1591cc
	1247kg
	자동4단
	15.2km/L
	1등급

	BRN 1.4 가솔린
	1399cc
	1095kg
	자동4단
	15.1km/L
	1등급

	STP 2.0 디젤 2WD
	1995cc
	1830kg
	자동6단
	15.0km/L
	1등급

	CR 1.4 가솔린
	1399cc
	1080kg
	자동4단
	15.0km/L
	1등급

	STP2.2 디젤 2WD 
	2199cc
	1840kg
	자동6단
	14.1km/L
	2등급

	TSS2.0 디젤 4WD
	1995cc
	1625kg
	자동6단
	14.4km/L
	2등급

	SNT 2 가솔린
	1998cc
	1400kg
	수동6단
	13.8km/L
	2등급

	SNT 2 가솔린
	1998cc
	1395kg
	수동6단
	13.6km/L
	2등급

	CR 1.6 DOHC
	1599cc
	1080kg
	자동4단
	13.0km/L
	3등급

	SNT 2 가솔린
	1998cc
	1415kg
	자동6단
	13.0km/L
	4등급

	SNT 2.4 GDI
	2359cc
	1465kg
	자동6단
	13.0km/L
	5등급

	SNT 2 가솔린
	1998cc
	1410kg
	자동6단
	12.8km/L
	6등급

	ISK 2 가솔린 웨곤
	1975cc
	1340kg
	자동4단
	12.4km/L
	3등급

	TSS 2 가솔린
	1998cc
	1410kg
	자동4단
	11.7km/L
	3등급

	GRJ 2.4 가솔린
	2359cc
	1565kg
	자동4단
	11.3km/L
	3등급

	GRJ 2.7 가솔린
	2656cc
	1577kg
	자동6단
	10.6km/L
	3등급

	SNT 2.0LPI(ISG) 
	1998cc
	1450kg
	자동5단
	10.6km/L
	3등급

	JNS 2.0TCI 
	1998cc
	1548kg
	자동5단
	10.6km/L
	3등급

	SNT 2.0LPI 
	1998cc
	1471kg
	수동5단
	10.4km/L
	4등급

	GRJ 3.3가솔린 
	3342cc
	1680kg
	자동6단
	10.1km/L
	4등급

	JNS 3.8 가솔린
	3778cc
	1564kg
	자동6단
	9.2km/L
	4등급

	ECS3.8 가솔린 
	3778cc
	2040kg
	자동6단
	9.0km/L
	4등급

	SNT 2.0LPI 
	1998cc
	1500kg
	자동4단
	9.0km/L
	4등급

	SNT 2.0LPI(대형) 
	1998cc
	1510kg
	자동4단
	9.0km/L
	4등급

	ECS 4.6 가솔린
	4627cc
	2025kg
	자동6단
	8.8km/L
	4등급

	BCS 3.8 가솔린2WD 
	3788cc
	1970cc
	자동6단
	8.5km/L
	4등급

	BCS 3.8 가솔린4WD 
	3778cc
	2110kg
	자동6단
	8.1km/L
	5등급

	ECS 5 가솔린
	5038cc
	2125kg
	자동6단
	8.0km/L
	5등급

	STP 2.7 LPI
	2656cc
	1820kg
	자동6단
	7.9km/L
	5등급

	GRJ 2.7 LPI
	2656cc
	1655kg
	자동6단
	7.6km/L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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